


: 효양산금송아지 

황금송아지를 지킨 산신령 

옛날 이천 효양산에는 금송아지가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중국 황 

제에게까지 알려졌다. 중국 황제는 사람을 시켜 효양산의 금송아지를 

찾아오라고 명하였다. 신임이 두터운 관리를 뽑아 그 일을 맡겼는데， 

황제의 명을받은신하는수개월간쉬지 않고달려와경기도땅을밟았 

다. 온갖 고생 끝에 용인을 지나 이전까지 왔다 그날도 하루 종일 걸었 

는데 해가 이미 저물어 어두워졌다. 

어두운 길을 헤매며 효양산을 찾아가다가 지금의 마장면 ‘작별이’ 에 

서 한 노인을 만났다. 황제의 명을 받은 신하는 반가워서 그 노인을 맞 

이하며 융성하게 대접하였으며 그들이 효양산을 찾는 이유도 자세하 

게 말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 노인도 효양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 

고 말하였다. 그 노인은 백발에 수염이 길게 내려졌으며， 손에는 짤막 

한지팡이를짚었다. 

중국 신하는 성급하게 효양산에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하기를， “이 길을 따라가면 오천리가 나오는데， 그 다리를 건 

너서， 이천장을지나고， 구만리 뜰을지나서 길 하나건너면그산이 효 

양산입니다”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중국 신하는 매우 당황하였다. 중국에서 조선까지 

온 것도 수개월이 걸렸는데， 여기서 다시 오천 리， 구만 리를 가야한다 

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게다가 노인이 지닌 쇠지팡이는 원래 석자가 

넘었던 것이 짤막하게 되었다는말을듣고는더 이상찾아갈용기가나 

지 않았다. 중국 신하는 아예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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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앙산 전설문화축제 이전시 부발읍 효앙산에서 개최된다. 

였다. 그래서 노인에게 거듭 확인하고는 작별하며 헤어졌다. 

중국 신하와 노인이 서로 작별하고 헤어진 곳을 구천동 작별이라 했 

는데 지금은 작촌리로 이름이 바뀌었다. 전하는 말로는 중국 신하에게 

길을 가르쳐 준 노인은 효양산의 산신령으로 금송아지를 보호하기 위 

해 일부러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효양산 쌍굴 중 한 개 

의 굴속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전한다. 

” 보1규] 여 E바고 
」그극ï l--1 근까一口 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해결되다 

본죽리의 옛 명칭은본율동(本票洞)과죽율동(竹票洞)이었으며 두 개 

한 권으로 읽는 경기도 실화와 민담 183 



의 마을을 합하여 본죽리로 바꾸었다. 본죽리의 우리말 명칭은 ‘밤골’ 이 

며 옛날에는 ‘열두밤골’ 이라고 하여 12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밤골 

은 예로부터 안동김씨가 많이 살았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에 김씨 문중에 시어머니와 며느라 사이가 매우 좋지 못한 집이 

있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도 룩하면 며느 

리를 닦달하였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를 미워하며 단 하루 

도 화목한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실컷 꾸중을 듣고 난 며 

느리가， 시어머니가 어서 죽었으면 속이 후련하겠다고 하는 말을 지나 

가던 중이 듣게 되었다. 중은 며느리를 불러 시어머니를 빨리 돌아가시 

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면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밤 다섯 알씩을 삶 

아서 일 년 동안만 시어머니에게 주라고 일러주었다. 

중이 이르는 말을 그대로 믿은 며느리는 그날부터 열심히 밤을 삶아 

조석으로 시어머니를 봉%끝했다. 그렇게 해서 일 년이 지나자， 죽을 것이 

라던 시어머니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피둥피둥 살이 찌고 혈색이 좋아져 

일 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 그러나 며느리의 지성에 감동한 시어머 

니가 이제는 며느리를 지극히 위하게 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진심 

으로 공경하게 되어 남들도 부러워하는 회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밤율(票) 자를 따서 율면이라 했다고 한다. 

:: 안장사와석교 

어머니를 위해 놓은 다리 

율면 석산리 석교촌(石橋付)과 산양리 양아(陽阿)부락 사이를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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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원천(石院) 1 1)상류에 오래된 돌다리가 놓였다. 지금은 이 다리 위를 

작은 셋길이 지나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으며， 다리는 이미 오래 전 

에 무너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었다. 그러나 옛날에는 충청 · 경상도 방 

면에서 한OJ을 가려면 이곳을 거쳐 용인으로 빠지는 중요한 길목이었 

다고한다. 

옛날 석교촌은 안(安)씨들이 주성을 이룬 씨족 마을이었다. 이 마을 

에 사는 안씨 남자 하나가 젊은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남겨 둔 채 이름 모를 병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남편을 

잃고 수개월이 지난 후 젊은 미망인이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우선 몸집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 곱절이 클 

뿐만 아나라 초인적인 힘을 지닌 장사였던 것이다. 

마이산에서 본 이천시 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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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청상과부의 폼으로 아이만 의지하고 살던 안씨의 아내가 어 

느 날 그만 이웃마을 양아리에 사는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았다. 그 후 밤 

만 되면 아들 몰래 내를 건너 외간 남자를 찾아가는데， 이미 열다섯 살 

이 되어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 된 아이가 어머니의 행동을 눈치 채게 

되었다. 

하루는아이가잠든체하다가몰래 어머니의 뒤를밟았다. 때는매서 

운 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다리가 없으므로 신발을 벗고 

내를 건너는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봅시 안타까웠다. 남달리 효성이 지 

극한 아이는 어머니를 위해 다리를 놓아 드려야겠다고 작정하고 낮이 

면 산에 올라가 적당한 돌들을 주워 모아 두었다. 그리하여， 하루는 어 

머니가 내를 건너간 사이에 모아 둔 돌을 양 옆구리에 하나씩 끼고 날 

라다가 새벽녘 어머니가 돌아오기 직전에 다리를 완성했다고 한다. 그 

후， 이 다리를 효성이 지극한 장사가 놓은 다리라 하여 ‘안 장사 다리’ 

라 부르게 되었고， 장사가 태어난 미을을 ‘석교촌’ 이라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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